
                 짝사랑으로 끝난 비즈니스 프렌들리

스미스(Adam Smith)는 사람들의 이기심 덕분에 우리의 저녁거리가 생긴다는 유명한 말

을 남겼다. 빵과 고기를 얻으려면 빵 만드는 사람과 푸줏간 주인의 자비심이 아닌 이기심에 

호소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에는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동이 남에게 뜻하지 않은 이

득을 가져다준다는 뜻이 담겨 있다. 시장경제체제를 이끌어 가는 ‘보이지 않는 손’의 놀라운 

힘은 바로 여기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기업가들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며 애국자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들이 정

말로 봉사심과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이란 뜻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치장

하지 않은 그들의 맨 얼굴은 이윤에 대한 불타는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

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웅으

로 대접 받고 있는 것이다. 

좋은 경제정책의 요체는 기업가의 이기심이 최대한의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들에게 사회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봉사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 요구할 필요

도 없다. 물론 기업 역시 일정한 몫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회적 책임이란 것이 사회봉사단체처럼 행동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윤 

추구가 기업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자신의 정책기조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다.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테니 일자리와 소득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주문임이 분명하다. 대기업 총수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에 화답해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1년 전의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기대했던 대규모 투자는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초조해진 정부는 

협조해 달라는 부탁도 하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기도 해보지만 기업은 요지부동이다. 급기야 

정부는 읍소작전으로 바꾼 듯, 이제는 기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말

까지 꺼내고 있다. 냉담한 기업의 소매를 붙잡고 매달리는 정부의 모습이 측은해 보이기까

지 한다.

기업이 투자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너무나도 단순하다. 이윤을 얻을 것 같으면 

투자하고 손해를 볼 것 같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

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공황상태로 빠져들지도 모르는 불

안한 상황에서는 웬만한 강심장도 겁을 내게 마련이다. 이런 때 아무리 기업의 등을 밀어 

보았자 꿈쩍이라도 할 리가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이윤을 낼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기업에게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독약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윤을 낼 

자신이 없는 기업이 투자에 나서면 기업 자신은 물론 나라 경제까지 거덜이 나고 만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도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기업들의 과잉투자에 이르게 된다. 

당장 급하다고 기업의 등을 떠미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대해 대규모 투자로 화답하지 않는 것이 못내 섭섭한 

모양이다. 기업들이 거의 100조원이나 되는 잉여금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할 게 아

니냐는 은근한 압력까지 동원한다. 이런 정부의 모습은 짝사랑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노총각

을 연상케 한다.

대기업 총수들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이 이번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참

여정부 때도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런 약속은 입치레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정부가 애 달아 있는 것 같으니 화답하는 척

하는 것일 뿐, 실제로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현 정부 출범 초기 그런 약속을 받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순진해도 이렇게 순진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솔직히 말해 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투자 촉진에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왜 투자를 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기업들은 으레 규제가 너무 심해

서 그렇다고 대답한다. 나는 이 말이 100%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사를 하는 사람

이 언제나 밑지고 판다고 말하듯, 기업을 하는 사람은 늘 규제 탓을 하게 마련이다. 

물론 과도한 규제가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잉 규

제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은 아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는 불평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규제의 대못만 뽑으면 봇물 터지듯 엄

청난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지금보다 규제가 훨씬 더 심했던 60년

대, 70년대에도 줄기찬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근래 우리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것은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과잉투자 때문에 이제는 전통적 산업에서의 투자 기회가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첨

단산업에서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되고 있지만,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이것도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투자 부진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단계에서 부득이 

겪게 되는 성장통이란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은 이와 같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

계를 갖는다. 과잉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다는 기업의 엄살을 액면 그대로 믿은 나머지 

핀트를 잘못 맞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애당초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투자 창출 효

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이 내 믿음이다. 경제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지 않았

다 하더라도 대기업 총수들이 약속한 대규모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투자 부진에 대해 정부가 조바심을 내는 사정은 이해해 줄 만하다. 그러나 냉정함을 잃지 

말고 사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은 어느 모로 보나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설 때가 아니다. 세계 경제를 뒤덮고 있는 먹구름이 가실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기 전에

는 관망하는 태도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기업의 생리라는 사실을 잊어

서는 안 된다.

일껏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썼는데도 아무 화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

이 되지 못한다. 만약 억지로 기업의 등을 미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도

박이다. 지금 이 단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뿐이다. 하루 빨리 경제를 안정시

켜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 

아무리 급하다 한들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